
 2021 학산마당극놀래 전문가 총평[3] 

 "제8회 학산마당극놀래-오래된 미래를 꿈꾸며" 

 김성준 인천광역시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 

주민 _
창작예술의 주체가 되다. 
주민은 과거 문화예술 창작의 결과물을 향유하는 대상으로서, 수동적 위치에 있었다면 현대의 주민은 예술
의 생산자이자 창작의 주체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과거 1972년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은 국가 주도의 중앙집권적 하향식 문화정책(Top down)으로 예술의 
창작 행위는 소위 엘리트 예술가의 전문적 영역으로만 간주되어 시민들은 단지 예술가의 창작 산물에 대
한 향유의 존재로만 인식되어왔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1998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로 접어들고 자치와 분권이 강조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의 다양한 
이슈가 도출되기 시작했고 문화정책 또한 이와 궤를 같이하면서 지역 내 풀뿌리 문화의 씨앗이 싹 틔워지
고 문화예술의 패러다임도 새롭게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주민은 지역문화의 주체로 자리잡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지역주민 스스로가 문화예술이라는 매개체를 활용해 지역의 이슈를주도적으로 끄집어내면서 
인식의 공유와 함께 이해와 타협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예술 행위로 소통하는 자발적 선순환 구
조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 또한 매우 고무적이다.
 2021년 제8회 학산마당극‘놀래’의 진행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괄목할 만한 변화는 바로 미추홀구라는 행정 
단위의 한계를 과감히 극복하고 인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이 넓어졌다는 것이다. 각 
지역의 다양한 이슈들과 마주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지역이 품고 있는 삶의 공간과 직결된 사람들의 이야
기들을 마당이라는 판 위에 여가 없이 다 쏟아내는 과정을 통해 공감과 이해의 사고가 확장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으며 이는 학산마당극(축제)이 품고 있는 지향점과 맞닿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주민 모두의 일상 속 예술로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우는 시민주도형 학산마당극‘놀래’가 소소한 삶의 이야
기 소재로 만들어진 자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서로를 소통하게 만들고 그 소통을 통해 삶의 희로애락을 관
통하는 희망의 원천이자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글을 갈무리하며 _
‘마당’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와 함께 2020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마당’은 무엇이며 어떤 의미인가? 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조속한 개념 정리가 시급한 시점이
다.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넘어 메타버스라는(metaverse) 새로운 공간 개념이 구현되고 있는 상
황 속에서‘마당’을 지역주민들과 어떠한 방식으로 겹합시켜 소통하게 만들어 낼 거이며 또한 그 기대효과
를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 논의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마당’의 개념을 새롭게 설정하고 지역문화 이슈 선점과 어젠다 부여로 패러다임의 시대적 변화를 통해 
마음을 잇고 사람을 잇고 마을을 잇는 마중물 역할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 아울러‘마당’을 통해 삶의 희로
애락을 함께 느끼며 신명 나게 놀 수 있는 판을 마련해 주는 역할이 미추홀학산문화원의 가치 철학이자 
시대적 소명임에 틀림이 없다.
 평탄한 길을 걷는 것은 누구나 쉽다. 그러나 그 길 위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렇기에 길이 아닌 곳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내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필요하다.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선견지명(先見之明)의 개척자 정신이 필요하다.


